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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18-06-27

성경에 포함된 가르침은 모두 귀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띠를 본다”는 내용의 가리침은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준수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한 식당에 들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노인 부부는 다시 차를 타고 목표지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약 20분 쯤 달렸을 때 부인께서 식당에 안경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되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운전을 하던 할아버지는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인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건성이냐?”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지 왜 그렇게 툭하면 물건을 두고 나오느냐?”
“조심성이 없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손해보는지 아느냐? 등등 쉴 새 없이 잔소리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뱉어 내는 야단을 듣노라니 어느새 전에 식사를 했던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의 실수로 당연히 들어야 할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두고 나온 안경을 찾으러 식당을 향해 걸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때 그렇게도 잔소리를 하던 그녀의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왕 그 식당에 들아가게 되었으니 내 모자와 신용카드도 받아가지고 오구려.”

이 이야기를 그냥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언행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십대 아이를 꾸짖는 행위도 위의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통 사고를 자주 낸 남편이 어쩌다가 한번 교통사고를 낸 아내에게 잔소리를 귀가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낭비벽은 생각하지도 않고 배우자의 낭비행위를 탓하는 경우도 역시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과 있는 가르침은 모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지 않고 꾸중을 하는 보모나 상사에게 항의를 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식의 궁색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렇게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 훈시나 명령은 별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린이는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제목의 좋은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안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내가 그린 그림을 당신이 냉장고의 문에 붙여 놓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그림을 또 그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안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께서 길 잃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나는 동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착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활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께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께서 잘 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이마에 입마춤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음과 안전을 느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께서 앓고 계시면서도 맡으신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울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나는 당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안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서도 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쯤 살펴봄직합니다.  끝

